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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렵도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6월 한 달간은 점검할 구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7월에는 카니누와 번역자들과 카니누와어로 

초역된 말씀을 점검하면서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은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번역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적으로 표현한 예언서를 

번역하는 것은 저희에게도 카니누와 번역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무슨 뜻인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카니누와어로 번역할 것인가 의논하며 

고민하면서 아… 이번 점검 때 이 부분들을 다 수정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바이탈 프로젝트를 통해 초역된 이후 꽤 시간이 지난 터라 그래도 점검과 수정이 조금은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예상이 틀렸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2주 동안 속테스, 잭, 

레비가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주어 계획한 양의 90%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8월에 

마을 가면 점검하려고 합니다. 2주라는 시간은 빨리 지나갔지만, 끝나고 난 후 모두 녹초가 될 

정도였습니다. 모두 아프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테스, 잭, 레비가 감사의 인사 꼭 전해 달라고 하네요.^^  

이번에 점검하는 동안 카니누와 번역자들의 식사를 준비해 준 손길이 있었습니다. 레비의 부인 루디가 

함께 알로타우 센터에 머물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 얌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싸이클론 피해 후 밭에서 수확한 첫 얌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이제 얌을 

먹을 수 있으니 한시름 놓았다 했는데, 지난주 마을에서 온 소식에 의하면 왈라비(작은 캥거루의 

일종)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밭을 망가뜨려서 생각보다 얌을 많이 수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수확 이전까지 양식이 필요해서 이번 주에 쌀을 한 번 더 보내고 다음 주 마을에 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조만간 해삼을 다시 채취할 수 있기를… (일 년에 한정된 기간에만 채취할 수 있는데 올해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삼을 팔아야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쌀을 살 수 있고… 

더 이상 밭에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고구마 수확은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을에서는 지금 번역자들이 카니누와어로 번역된 룻기와 에스더서 말씀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읽으며, 번역이 자연스러운지 이해가 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을 점검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8월 7일에 마을에 갑니다. 번역자들과는 남아 있는 구약 부분(에스겔서~스가랴서)과 누가복음 

6장~12장 말씀을 점검하면서 구약 각 책의 개요도 번역해야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과는 스마트폰 

앱(Story Producer app)을 이용해 비디오 성경 이야기 만들기를, 그리고 청년 그룹 리더들과는 

성경의 큰 그림을 함께 공부하고 등등… 머릿속에는 마을에서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분주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을에 있는 동안 전화나 이메일, 카톡으로 연락이 되지 않지만, 기도 가운데 더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며 멀리 파푸아뉴기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3, 현대인의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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